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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 이동수단 경쟁력, 지식재산으로 강화한다
- 특허청·현대자동차 지식재산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(6.29) -

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6월 29일(목) 14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(경기도 

화성시)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들과 

간담회를 개최했다.

 간담회는 국가전략기술인 첨단 이동수단(모빌리티)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

위해 현장의 의견과 다양한 애로·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 

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.

 현대자동차 측은 자율주행시스템·친환경차·도심항공교통(UAM) 등 국가전략

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, 증가하고 

있는 해외 기술유출의 방지 및 신속한 녹색기술분야 특허의 확보 등에 

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청했다. 

 특허청은 첨단산업분야 원천·핵심특허를 빠른 확보와 혁신기술의 해외

유출을 막기 위한 퇴직 연구개발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계획을 안내하고, 

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및 고품질 특허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

인공지능 기반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을 소개했다.

 이인실 특허청장은 “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

상황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특허 확보 및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”고 

강조하면서 “특허청은 지식재산 심사·심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핵심기술의 

유출방지 대책을 개선하는 등 우리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

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 한편 특허청은 우리 자동차기업이 첨단 이동수단산업 부문의 특허흐름을 

확인하여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자율주행 감지

기술 및 정밀지도 등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제공한 데 이어, 올해는 

전기·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및 도심항공교통 등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

제공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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